
여름철 농업환경 온습도 측정 및 온열질환 위험성에 관한 연구
: 캄보디아 노동자를 중심으로

우춘희 | 매사추세츠 대학교 박사수료

• 여름철 노동환경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심하면 사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
하지만 농업 사업장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• 본 연구에서는 경남 밀양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어떠한 농업환경에 일하는지
측정하고, 이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함.

• 네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상으로, 경남 밀양의 깻잎밭과 부추밭의 온습도 및 노동자의
체온 측정을 살펴보면, 폭염경보가 내리는 날, 하루 종일 30°C가 훌쩍 넘고, 습도는 70~80%인
곳에서 일했음. 

•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 및 사망자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이러한 노동조건은 일사병, 
열사병,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고 정도가 심각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.

고용허가제, 이주노동, 농업노동, 온열질환, 건강권

요약

Add your information, graphs and images to this section.

Add your information, graphs and images to this section.

결론

농업의 온열질환 위험성 및 근로환경 위험요인

• 장소: 경남 밀양

• 기간: 2023년 6월-2023년 8월 (3개월)

• 방법: 참여관찰과 인터뷰

• 연구참여자: 캄보디아 이주노동자, 한국 사업주들, 전문가

• 2023년 8월 5일, 경남 밀양의 깻잎밭, 부추밭의 온습도 및 이주노동자의 체온 측정.

• 당시 폭염경보가 9일째 이어져오고 있었음.

연구방법

깻잎밭의온습도및노동자의체온측정

핵심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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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오전 5시 30분: 깻잎밭 온도와 습도는 각각 24.8°C, 88%.

• 오후 12시: 깻잎밭 온도가 서서히 증가해 34. 5°C로 치솟았으며, 습도는 78~99%. 체온도 약간 상승함.

• 12시부터 16시: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: 12시부터 16시까지는 식사 후 숙소에서 에어컨을 켜고 휴식을 취함.

16시부터 18시 : 깻잎밭 작업을 하면서 18시에는 33°C까지 올라갔고, 습도 또한 서서히 증가하여 84% 기록

• 하루 대부분 시간을 30°C도가 넘고, 습도가 76~99%인 곳에서 일함.

• 오전 5시: 부추밭 온도 21.9°C, 습도 68%였음.

• 오후 6시: 온도와 습도가 급상승하여 각각 32. 5°, 88%로 나타남.

•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: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는 온도가 낮아짐.

• 13시부터 15시 : 온습도가 각각 35.2~36.9°C, 66~76%인 곳에서 작업

• 15시부터 16시: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포장작업을 함. 온도는 30.8°C, 습도는 65%로 온도와 습도 모두 약간 떨어짐.

• 16시부터 17시: 부추밭에서 일했고, 온도와 습도가 36.5°C, 74% 기록함.

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14~2023년까지 폭염일수, 온열질환자수 및 사망자수

• 2018년, 폭염일수가 31.4일이었고, 역사상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수와 사망자수가 있었음.

• 폭염일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온열질환자수와 사망자수가 높아짐.

농업의 근로환경 위험요인

•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를 보면, 농업의 근로환경 위험요인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음.

• ‘유해인자 노출 정도’를 살펴보면, ‘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의 높은 온도’에 노출되는 경우

농업노동자 42.0%, 일반노동자 13.8%로 농업노동자가 높음.

• 고열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열사병,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음. 심각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.

• 2023년 기준,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6.3일, 온열질환자수는 2,818명, 사망자는 32명임.

• 발생장소: 실내 20.4%(575명), 실외는 79.6%(2,243명)임.

• 실외작업장 32.4%(913명), 논·밭 14.0%(395명), 길가 10.1%(286명), 실내작업장이 7.0%(197명)임.

• 온열질환자수의 14.0%가 논·밭에서 발생.

• 폭염 발생시,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, 심하면 사망할 수 있음.

• 2024년 8월 5일, 경남 밀양의 최고체감온도가 36.5°C로, 대부분 사업장에서 30°C가 넘고 습도

80%가 넘어 ‘주의’와 ‘경고’ 단계로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운 노동환경임.

• 위와 같은 노동조건은 일사병, 열사병,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음. 정도가 심각해지면 사망까지 이를

수 있음.

•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°C 이상이 되면 “매시간 10분씩 그늘(휴식공간)에서

휴식”이 제공되어야 함.

• 깻잎밭과 부추밭에서 일한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휴식시간과 공간이 매시간마다 주어지지 않았음.

• 농업의 노동환경과 관련하여, 여름철 폭염특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.

•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 및 사망자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.

•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낮에는 충분히 쉬고,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쉴 수 있는

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함.

• 연구의 한계: 연구 표본이 4명이고, 농업의 상황이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.

2023년 8월 5일, 경남 밀양

• 폭염경보: 최저온도 25.1°C | 최고기온 37.8°C | 체감온도는 36.5°C | 평균 상대습도 66.5%

• 연구자가 매시간마다 깻잎밭에 가서 이주노동자가 소지한 온습도계를 꺼내서 기록 및 노동자의 체온 측정

본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연구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. 

농업노동자 42.0% > 일반노동자 13.8%농업노동자 30.0% > 일반노동자 12.5%

농업노동자 10.3% > 일반노동자 5.8% 농업노동자 29.23% < 일반노동자 69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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